
생산자 Champagne de Venoge
품 종 샤르도네(Chardonnay) 80%, 피노 블랑(Pinot Blanc) 20%
등 급 꼬또 샹쁘누아 (Coteaux Champenois) AOC
생산지 Epernay < Champagne < France

수 상 2022 James Suckling – 91점(Vint.2018)

 전설에 따르면 1239년,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띠보 4세(Thibaut IV)가 ‘신의 문‘ 이라고도
불리는 다윗의 탑 아래에서 발견된 포도주를 가지고 돌아왔다. 이것은 히브리어로 ‘샤르 아
도네(Shaar Adonay)’라고 불렸고, 현재 이 단어는 프랑스어로 ‘샤르도네(Chardonnay)’로 바
뀌게 되었고 한다.

 2018 빈티지는 레 리세(Les Riceys)에서 수확한 피노 블랑과 샤르도네로 양조되었다.

 1,000병 한정 생산

· Color 옅은 금빛 컬러
· Aroma 우아한 미네랄 향이 꽃향기와 함께 어우러지는 노트
· Palate 입안 가득 찬 미네랄리티와 함께 느껴지는 믿기 힘들 정도의 섬세한 팔레트
· Pairing 가볍게 곁들일 수 있는 다양한 아뮤즈 부쉬, 에피타이저
· Serving Temp. 12°C

Champagne de Venoge, De Venoge Coteaux 
Champenois Shaar Adonay, la porte de Dieu
샴페인 드 브노쥬, 드 브노쥬 꼬또 샹쁘누아 샤르 아도네, 라 포르트 드 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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